
안녕하세요! 한국말로 처음 인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인터넷의 친구, 일본
의 소설가 히라나카 유이치(平中悠一) 라고 합니다. 잘 부탁 드릴게요.
 18살때 일본의 유명한 문학 신인상을 수상해, 오늘까지 쭉 소설을 쓰고 있습니
다. 지금까지 단행본을 12권 출판했습니다. 생일은 1965년 12월 4일(양력). 
일본의 서쪽, 효고현에 있는 칸세이가크인(關西學院)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
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. 이전 큰 지진이 있던 코베의 근처 입니다.
 실은 몇년전부터 위성방송으로 든 한국의 팝 음악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어, 원
래 어학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, 드디어 한국말 공부까지 시작했단 말이에요. 
하지만 아직도 멀겠는데 여러분의 말을 잘못 쓰고 있다면 죄송해요.
 일단 팝 음악의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죠. 요즘 한국 팝 음악들은 일본의
“J-pop”보다 나을 것 같아요. 일본의 팝 음악은 한국의 팝 음악 보다 전부터 
시작됐으니까, 역시 오늘은 아주 발달했어, 대단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있지만, 
본질을 언젠가 잘못해 버렸네요. 그게 바로 일본 팝 음악의 개성이야,라고 하는 
분들도 지금 일본에서 많이 계시겠지만, 제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. 아
무리 우리나라 독특한 개성이라고 우겨도 재미 없으면 어떻게 하죠... 한국의 팝 
음악은 아직도  역사가 얕고, 일본의 것하고  비교해 보면 손질이 덜하는 것도 
있기 때문에, 음악의 센스가 없는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이해할 줄 모르겠지
만, 본질적으로 더 옳은 것인데요.
 저는 너무 많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, 어른이라서 벌써 몇년전 부터 미
국의 R&B 음악 밖에 팝 음악은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클래식이나 재
즈... 그런 음악 뿐인 것 같아요. 하지만 덕분에 너무 오랫만에 팝 음악을 많이 
많이 들 수 있어서,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한국의 음악가여러분께 고
마워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는 만큼이예요.
 특히 박진영이나, 김조한이나, 박정현 같은 분들은 굉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. 
김형석씨께 한번 꼭 Whitney Houston 에게 곡을 작곡해 주시고 싶습니다. 그리
고 또, 핑클은 역시 너무 너무 예쁘시죠. 요즘의 일본에는 그분들 만큼 예쁜 여
자 아이들은 전혀 없는 데다가, 노래도 좋고 음악 자체가 진짜 좋거든...어떻게 
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.... 
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의 팝 음악 부터, 한국어와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문화
나 여러분께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.음악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결
정적인 것이니까, 그래요.
 유감스럽지만 나의 소설은 아직도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지 않지만, 언젠가 번
역돼, 그 때문에 여러분이 저 처럼 일본에 관심이 많아지면 얼마나 기쁘겠지 모
릅니다!
 팝 음악 뿐만이 아니고, 일본은 미국 대중 문화의 흡수 라고 하는 말이라면, 역
사가 좀 깁니다. 그래서, 말하자면“재퍼니스  아메리칸 스타일” 같은 것이 확
립돼 있거든요. 미국 문화를 일본식으로 조금 바꿔, 친하게 지내기 쉽게 한 것이
죠. 나의 소설에는 그런 곳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, 미국 문화 그대로 보다 차
라리 여러분께도 친하게 지내기 쉽고, 흥미를 가져 읽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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